새 레이팅 제도의 간략한 설명

목적: 기존 제도의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 도입

기존 랭킹 점수가 성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통계적 레이팅 제도의 원리

점수 차이 ( 실력의 차이 ( 예상 승률  

즉 승률 기대치는 점수 차이의 함수이어야 한다. 



승률 기대치 = 점수 차이의 함수



(공식1)

승률 기대치 함수는 밑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표로 볼 수 있다.

매 대국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조정한다.

조정될 점수 = (대국 성적 – 승률 기대치) x (비례 상수 k)

(공식2)

여기서 대국 성적은 이겼을 때가 1이고 졌을 때는 0이고, x는 곱표이다.  또 비례 상수k는 한 대국의 값어치라고 볼 수 있다. 
공식 (2)의 특징

1. 이기면 점수를 얻고 지면 점수를 잃는다. 한 대국에서 이긴 선수가 얻는 점수와 진 선수가 잃는 점수가 같다.  

2. 상대의 점수가 자기의 점수보다 높을 수록 이겼을 때에 얻는 점수가 크고 졌을 때에 잃는 점수는 작다.  반대로 상대의 점수가 자기 점수보다 낮을 수록 이겼을 때에 얻는 점수는 작고, 졌을 때에 잃는 점수는 크다.  

3. 대국 결과에 따라 두 대국자 간에 점수가 오가기 때문에 대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한 기전을 레이팅 계산에 포함해도 제한 기전이라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없다.  

이상에서 보듯이 바둑을 이기면 점수가 올라가고 지면 점수가 내려가므로 승부사인 기사들에게 매우 합리적인 제도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공식을 적용하므로 공평한 제도이다. 새로운 레이팅 제도에서는 매 대국마다 점수의 증감이 계산되므로 점수가 어떻게 오르내리는가가 매우 투명하다. 점수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학에 근거한 승률 기대치에 따라서 강한 선수에게 이기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약한 선수에게 이기면 점수가 적게 올라간다. 한 기사가 한 달 동안에 기대보다 바둑을 잘 두면 점수가 올라가고 기대보다 못하면 점수가 내려간다. 그러므로 대국 성적이 다음 달에 바로 점수에 반영된다. 

대국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도입할 수 있고, 공식2를 이겼을 때와 졌을 때로 나누어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승자의 조정될 점수 = (1-승률 기대치) x (비례 상수 k) x (가중치)
(공식2a)
패자의 조정될 점수 = (0-승률 기대치) x (비례 상수 k) x (가중치) + 알파










(공식2b)

비례 상수 k로 14를 채택했다. 여기서 알파는 진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위로 점수이며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0.8로 잡았다. 

간단 명료한 제도

새 레이팅 제도는 공식(1)과 공식(2a)와 공식(2b)의 세 공식으로 점수를 계산하므로 간단 명료하고 투명하다. 

클릭 바튼***********

새 레이팅 제도: 자세히 보기
********************

